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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ISO 15489 개정판에서는 기록의 평가에 관한 표준화를 시도하였다. 어떠한 기록이 중요하며 어떠한 방식으로 선별할지

는 국가 및 지역, 조직마다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그동안 표준화된 원칙 및 방법론 적용이 어려웠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 

평가를 둘러싸고 수많은 이론 및 방법론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ISO 15489 개정판에서는 평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기반으로 최근의 기록생산 환경에서 전 세계적으로 적용 가능한 평가의 표준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ISO 15489는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을 기초로 전자기록 환경에 부합하는 기록관리의 원칙 및 방법론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ISO 15489 개정판에서 

제시하는 평가 원리 및 방식은 심층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의 전자기록 환경에 부합하는 평가 상의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일환으로, ISO 15489 개정판에서 제시하는 평가의 개념 및 논리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ISO 

15489 개정판의 평가 논리가 도출된 배경 파악을 위해, AS 4390의 제정부터 ISO 15489 개정작업이 이루어지게 된 연원을 

고찰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ISO 15489 개정판에서 제시하는 평가 개념 및 논리를 고찰한 후, 중요기록 선별의 전제가 되는 

평가의 준거 및 절차를 분석하였다.

주제어: 기록, 아카이브, 평가, 정보, 정보자산, ISO 15489

<ABSTRACT>
In recent years, ISO 15489-1:2016 has attempted to standardize the appraisal of records. It is difficult 

to apply standardized principles and methodologies to the appraisal of records because it is different for 
each country, region, and organization to distinguish what kind of records are important and how to select 
them. For this reason, numerous theories and methodologies have been proposed around the appraisal of 
records. ISO 15489-1:2016, on the other hand, has laid the groundwork for the standardization of the appraisal 
of records that are applicable globally in recent record management environments based on a new perspective 
on the appraisal of records. ISO 15489 presents the principles and methodology of records management that 
are consistent with the electronic record environment based on the record continuum theory, and the principles 
and methods on the appraisal of records presented in ISO 15489-1:2016 need to be analyzed in depth. This 
paper analyzes the concept and the logic of the appraisal of records presented in ISO 15489-1:2016 to find 
an improvement direc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cent electronic record environment. For this purpose, 
it reviewed courses from the enactment of AS 4390 to the revision of ISO 15489 to understand the background 
of the appraisal principles of ISO 15489-1:2016. Based on this, the appraisal concepts and principles presented 
in ISO 15489-1:2016 were examined, and the process of the appraisal was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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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평가(appraisal)는 기록이 지닌 가치 분석을 

통해 영구보존 내지 기타 기록의 처리에 대한 근

거를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Bellardo 

& Bellardo, 1992). 필요 없는 것은 버리고 필

요한 대상은 남기는 것은 인류의 시작과 함께 

행해진 보편적인 행위이지만, 20세기 이후 통

제할 수 없을 정도로 생성되는 수많은 기록을 

모두 보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특정 가치를 지

닌 일부 기록만을 선별하여 보존케 하는 평가

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게 된다. 아울러 어떠

한 기록이 중요하며 어떠한 방식으로 선별할지

는 국가 및 지역, 조직마다 생성 기록의 내용 

및 필요성, 가치기준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된 원칙 및 방법론 적용이 어려웠다. 이

로 인해 그동안 평가를 둘러싸고 수많은 이론 

및 방법론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평가에 관한 표준화가 시도되었

다. 지난 2016년 제출된 ISO 15489 개정판에서

는 별도의 장을 편성하여 평가를 기록관리 국제

표준의 틀 내로 편입시켰다. 평가의 정의 및 범

위와 함께 평가 수행방식 상의 원칙을 제시함으

로써, 최근의 기록생산 환경에서 전 세계적으로 

적용 가능한 평가의 표준화 기반을 마련한 것이

다. 아울러 ISO TC 46 산하 SC 11의 워킹그룹 

15에서는 2018년 3월 ISO 15489 개정판에 제시

된 평가 논리를 구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

이드라인 초안을 배포하였다. ISO DTR 21946

란 임시 번호를 부여받은 이 초안은 조만간 회

원국들의 투표 및 수정작업을 거쳐 평가절차를 

규정하는 기록관리 국제표준으로 활용될 예정

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평가의 표준화 시도

가 가능했을까?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연유

를 파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평가 방식과 관련

된 것으로, 전자기록 환경 하의 보편적 평가방식

으로 수용되는 기능평가(functional appraisal) 

논리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즉 사전적인 업무

기능 분석을 기반으로 기록이 지닌 가치를 파

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시스템 및 컴퓨

팅 장치를 통해 생성되는 수많은 0과 1의 비트

스트림 가운데 일정 가치를 지닌 대상을 기록으

로 획득한다는 간단명료한 평가 원칙에 토대를 

두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평가의 중요성과 

관련된 것으로, 평가는 모든 기록관리 프로세스

의 근간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영역으로 자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이다. 즉 과거와 같이 비현

용단계에 나타나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선별하는 

독립된 업무절차가 아닌, 평가는 생산․획득․

분류․메타데이터․통제․활용 등 제반 기록

관리 프로세스는 물론, 나아가 조직의 기록관리 

정책에 기반을 제공하는 유기적인 업무절차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 ISO 15489 개

정판에서는 최근의 환경에서 평가가 지닌 중요

성을 감안하여 기능평가 논리를 기반으로 평가

를 표준화시킨 것이다.

ISO 15489는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을 기초로 

전자기록 환경에 부합하는 기록관리의 원칙 및 

방법론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인 영향

력이 대단하다. 이러한 점에서 ISO 15489 개정

판에서 제시하는 평가 원리 및 방식은 ISO 15489

를 국가 표준으로 채택하는 수많은 국가들에서 

평가제도 개편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된다. ISO 15489를 국가표준으로 채택한 

우리나라에서도 개정판에서 제시하는 평가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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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방식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기록

관리기준표 기반 평가제도상의 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개선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현실에서, ISO 

15489 개정판의 평가 논리 및 방식은 전자기록 

환경에 부합하는 평가 상의 개선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ISO 

15489 개정판에서 제시하는 평가의 개념 및 논

리를 분석하였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본격

적인 연구성과는 아직 제출되지 못하였고, ISO 

15489 개정판의 평가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소

개가 주류를 이룰 뿐이다(Reed, 2016; Barnes, 

2016; Convery, 2016; 이젬마, 2016; 이정은, 

윤은하, 2018). ISO 15489 개정판에 제시된 평

가 내용은 표준화시킬 수 있는 개념 및 원리만

을 간략히 제시한 관계상, ISO 15489 초판 및 

그 전신이 되는 AS 4390에 대한 교차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우선 2장에서는 ISO 15489 개

정판의 평가 논리가 도출된 배경 파악을 위해, 

AS 4390의 제정부터 ISO 15489 개정작업이 

이루어지게 된 연원을 고찰하였다. 이를 기반

으로 3장에서는 ISO 15489 개정판에서 제시하

는 평가 개념 및 논리를 고찰한 후, 4장에서는 

평가의 준거 및 절차를 분석하였다.

2. ISO 15489의 제정 및 개정 과정

전자기록 환경에서 기록관리를 위한 국제표

준으로 각광받아 온 ISO 15489는 1996년 호주

에서 자국 내 표준으로 제정된 AS 4390에 기

원을 둔다. 1992년 개발이 착수된 AS 4390은 

당시 기록관리와 관련된 표준들이 특화된 영역

에 한정되어 산발적으로 존재할 뿐 기록관리 전

체를 포괄하는 표준이 전 세계적으로 부재한 상

황에서, 조직이 레코드키핑 요건을 확인하고 충

족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는 최선의 기록관리 실

무를 촉진시키기 위한 자발적 표준으로 제정되

었다(Roberts, 1998). 레코드 컨티뉴엄을 기반

으로 생산 이전부터 최종 보존 및 활용에 이르는 

일관성 있는 기록관리 체제를 편제한 AS 4390

은, Bearman이 제시한 사전적인 업무기능 분석

을 토대로 기록관리를 업무와 밀접히 연계된 전

문적 업무방식으로 자리매김 한다는 점에서 의

미를 지닌다(Stephens & Roberts, 1996).

1995년 5월 초안 수립 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1996년 2월 총 6개의 장으로 완료된 AS 

4390은 기록을 업무기능 및 활동과 연계된 증

거로 인식하며, 전자기록 환경에서의 기록관리

를 위한 핵심 원리 및 방침을 제공하였다. 이후 

AS 4390은 1997년 ARMA에서 개최한 컨퍼

런스에서 처음으로 소개된 후 전자기록 환경에

서의 기록관리를 위한 표준으로서의 가치를 인

정받아 국제표준으로 천거된다. 이는 AS 4390

이 호주 국내의 일반적인 기록관리 실무를 반

영한 것이 아닌, 전 세계의 전자기록 관련 이론 

및 방법론 연구동향을 기반으로 전자기록 환경에 

부합하는 최선의 실무방식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

이다(Roberts, 1998). 이에 ISO TC 산하 SC 11에

서는 일부 수정작업을 거쳐 2001년 ISO 15489를 

국제표준으로 제정하게 된다.

ISO 15489는 AS 4390을 전 세계적으로 통

용되는 표준으로 통용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핵심적인 원리 및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고 볼 수 있다. 본래 AS 4390은 6개의 장으로 

구성되었지만 각 국가들마다 실제 기록관리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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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은 서로 상이하다는 전제 하에, ISO 15489-1

에서는 모든 국가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표준을 제시하고, ISO 15489-2에서는 

표준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AS 4390을 수정하게 된다

(Gunnlaugsdottir, 2002, p. 234). 아울러 ISO 

15489에서는 전자기록 관리상의 특성을 보다 

강화시키기 위해 메타데이터 부분을 강조하였

고, AS 4390에서는 추가적인 방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기록의 정의에 포함시키

지 않은 ‘정보’ 개념을 추가시킴과 함께 ‘기록관

리 이점’을 추가시킴으로써 기록이 지닌 정보

자원으로서의 속성을 강화시켰다(Austrailian 

Society of Archivists, NSW Branch, 2002).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제정된 ISO 15489는 AS 

4390의 내용을 기반으로 전 세계적으로 수용 

가능한 기록관리 원리 및 방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Healy, 2010, p. 102). 

아울러 2001년 발간 이후 ISO 표준들 가운데 

상위 10위 안에 드는 베스트셀러 중 하나로, 전 

세계 15개국 언어로 번역되고 50여 개국에서 

표준으로 채택될 정도로 영향력을 지닌 전 세

계적으로 합의된 최초의 기록관리 표준이라는 

점 역시 ISO 15489가 지닌 위상을 대변해준다

(Recordkeeping Innovation, 2016). 하지만 ISO 

15489가 지닌 자체적인 한계 또한 존재한다. 우

선 전 세계적으로 수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일반적인 내용 위주로 제정했기 때문에 표준의 

실제 적용 및 수행방식이 구체적이지 못하며, 

아울러 조직 내의 고위층에 대해 기록관리 필요

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수단으로서 일정 

한계를 지닌다(McLeod, 2004, pp. 90-111). 아

울러 민간영역의 기록관리에 대한 ISO 15489

의 영향력은 미미한 수준이며, 4장에 제시한 

기록관리 이점 역시 매우 일반적인 내용인 관

계상 보다 실질적인 기록관리의 필요성 내지 

효용성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이다

(McLeod, 2003, p. 71).

그럼에도 불구하고 ISO 15489는 20세기 말

부터 서구 학계를 중심으로 진행된 전자기록에 

관한 이론적 논의 및 레코드 컨티뉴엄을 기반으

로 수립된, 전자기록 환경에서의 보편적인 기

록관리 원칙과 절차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를 지닌다. ISO 15489는 최근의 기록생산 환경

에서 조직 내 기록관리 프로그램 수립을 위한 

실용적인 모델을 제시해주고 최선의 실무방식

을 제공하는 전 세계적 표준으로서 위상을 지

닌다(Stephens, 2001, p. 69; White-Dollmann, 

2004, p. 44). 또한 기록관리를 업무와 통합시키

는 점 역시 ISO 15489가 지닌 의미로 볼 수 있다

(Connelly, 2001, p. 27). 실제 업무 영역에서는 

기록관리의 필요성을 스스로의 업무 프로세스 수

행에 도움이 될 때 인식함을 염두에 둘 때, 사전적

인 업무기능 분석을 토대로 기록관리와 업무를 

연계시키는 발상은 기록관리의 유용성을 강화시

킨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ISO 15489가 지

니고 있는 의미는 기록을 업무활동에 대한 ‘증거’

로서 뿐만 아니라 ‘정보’(information)로서도 파

악하고 있다는 점이다(Healy, 2010, p. 102). 

체계적인 기록관리는 조직 내 정보의 생성 및 

활용을 위한 기반임을 고려할 때, ISO 15489는 

진본성 및 신뢰성, 무결성을 지닌 정보를 이용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적절한 시기

에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효율

적인 정보관리 전략이 ISO 15489의 근간을 이

룬다는 것이다(McLean, 2002, pp.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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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는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며 지속적

으로 변모해왔듯이, ISO 15489 역시 새로운 조

직운영 및 기록생성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며 변

화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된다. ISO 15489의 첫 

번째 개정 시도는 2004년에 이루어졌다. 수많은 

국가에서 표준으로 채택되어 3년간 사용된 상황

에서, SC 11은 실제 사용 경험을 바탕으로 ISO 

15489를 점검해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찾지 위

함이었다. 하지만 회원 국가의 421명에 대한 표

준 사용 및 의견조사 결과, ISO 15489를 근원적

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강력한 견해들은 제시되

지 않았으며, 이에 2007년까지 개정작업은 이루

어지지 않게 된다.

ISO 15489의 본격적인 개정작업은 디지털 

기술의 진전과 결부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이

에 따른 디지털 기록 유형의 증가와 관련이 깊

다. 우선 첫 번째 개정 이유는 ISO 15489가 발

간된 지 10년 이상이 지난 현재 보다 다양한 유

형의 디지털 기록이 생성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에서이다. 즉 ISO 15489 제

정 당시의 상황에서는 전자문서시스템을 기반

으로 한 ‘문서’ 위주의 전자기록이 보편적으로 

생성되었다면, 최근의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보다 기술적으로 진전된 시스템들이 업무 

수행을 위해 도입됨으로써 보다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객체들이 생성되게 되었다. 따라서 수

많은 비트스트림 가운데 업무의 행위내역을 기

록으로 남기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객체들을 충분한 메타데이터와 함께 기

록으로 생성․획득․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증

대되었다(Gasiorowski-Denis, 2016).

ISO 15489 개정판은 이처럼 다양한 기술적 

유형을 지닌 대상을 지속적으로 생성․획득․

관리․보존․활용할 수 있는 보다 변화된 상황

에 부합하는 기록관리 표준 마련을 위해 개정된 

것이다. 전자기록 환경에서의 기록관리 개념과 

원리를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ISO 15489 초판과 

개정판의 내용은 크게 차이를 지니지 않는다

(Convery, 2016).1) 하지만 보다 다양한 기술

적 특성을 지닌 전자기록의 관리를 위해 개정된 

것임을 반영하듯, ISO 15489 개정판은 초판에 

비해 기록시스템 및 통제, 메타데이터 영역을 

강화시켰다(Convery, 2016). 기록시스템의 설

계 단계부터 기록관리 기능요건이 반영되고 기

록관리 메타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생성․획득되

어야만 진본성 및 무결성, 신뢰성, 이용가능성

을 지닌 온전한 전자기록의 생산 및 이후 관리

가 담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기록에 대한 정의 역시 변화하

게 된다. 즉 ISO 15489가 발간된 2001년 이후 

ICT 기술의 발전 및 조직 업무방식의 변화, 그

리고 최근 시스템의 역동적인 특성을 감안해 

기록에 대한 개념 변경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

다(Recordkeeping Innovation, 2016). 초판에

서는 조직 또는 개인이 법적 의무의 이행 또는 

업무 수행에 있어서 증거 및 정보로 작성, 취득 

및 유지 정보로 정의하였지만, 개정판에서는 정

보라는 단어의 반복을 피함과 동시에, 생성․획

득된 기록이 현재와 미래의 활동을 지원하는 ‘자

산'으로 활용 될 수 있는 것에 착안해, 조직 또는 

개인이 법적 의무의 이행 또는 업무 수행에서 증

거로, 그리고 자산으로 작성, 취득 및 유지 정보

 1) ISO 15489 초판과 개정판의 내용 변화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젬마 (2016). ISO 15489 개정이 향후 기록관

리에 미치는 영향. 2016년 기록관리 표준․거버넌스 포럼 자료집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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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록에 대한 정의를 수정하게 된다(中島康

比古, 2016). 

이는 곧 수많은 업무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보다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객체들은 최근의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업무의 행위내역을 반영

한 증거로서의 속성과 함께, 조직의 운영 및 업

무 수행 등에 필요한 정보자산으로써 활용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대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은 ISO 15489가 개정된 

또 다른 배경으로 파악할 수 있다. ICT 기술의 

진전에 따른 업무시스템의 보편적 활용 및 공

유, 이에 따른 업무수행 방식의 변모는 최근의 

디지털 환경에서 기록을 생성․유지할 수 있

는 보다 견고한 개념과 원칙이 필요하게 된다. 

아울러 기존의 조직 및 관할 경계를 넘어서는 

기록에 대한 책임 및 활용 필요성이 증대되며, 

조직 내부는 물론 보다 확대된 범주의 외부 이

해당사자들의 기록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파악

하고 충족시켜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게 된다

(Gasiorowski-Denis, 2016). 따라서 이를 위해

서는 조직 및 업무를 둘러싼 환경에 대해 충분

한 파악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다

양한 이해당사자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록의 가치를 사전적으로 파악해 기록으로 생

성․획득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기록관리의 

기본 전제로 자리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ISO 15489 개정판에

서는 전자기록의 기능평가 논리를 도입해 ‘평

가’(appraisal)를 별도의 장으로 신설하였다. 기

존의 영구보존 대상 선별 논리로서의 평가와는 

다른 차원으로 상정된 ISO 15489 개정판의 평

가 조항은 초판에 비해 가장 두드러진 부분으

로, 새로운 기록생산 환경에서 평가를 기록관

리상의 전문적인 핵심 업무로 자리매김 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Barnes, 2016, p. 32). 그

럼 다음 장에서는 ISO 15489 개정판에서 제시

한 평가 논리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3. ISO 15489 개정판의 평가 개념과 
논리

3.1 평가 개념의 정립

ISO 15489 개정판에서 제시한 평가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 연원을 거슬

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ISO 15489의 전신인 

AS 4390에서는 종이기록 환경에서 형성된 평

가에 관한 인식을 탈피하여 새로운 각도에서 

평가를 정의한다. AS 4390에서는 평가를 얼마

나 오래 보존해야 하는지 아울러 어떠한 기록

이 생산․획득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행위

로 파악하며, 조직의 업무적 필요, 설명책임성 

요건 및 공동체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어떠

한 기록이 획득되어야 하며 아울러 얼마나 오

래 이들 기록이 유지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도

록 업무행위를 분석하는 절차로 평가를 정의하

였다(Roberts, 1998). 단 이와 같은 평가에 관한 

정의는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며, ‘어떠한 기

록이 생산․획득되어야 하는지’란 문구를 통해 

기존의 평가 개념을 확대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Stephens & Roberts, 1996). 이러한 AS 4390의 

평가는 기록 자체에 내재한 내용적 가치를 근거

로 하는 것이 아닌, ‘업무행위’(business activity) 

즉 기능에 대한 평가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논의들을 AS 4390의 기록관리 체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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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교화, 체계화해 편입시킨 것으로, 기록이 

아직 생성되지 않은 시점에서 레코드키핑시스

템 설계 시 평가 결정이 수행되는 것을 의미한

다(Roberts, 1998).

AS 4390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ISO 

15489에서는 평가(appraisal)란 용어 자체가 사

리진다. 이는 기록물 평가의 원리가 수용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국가들마다 평가의 목적에 

대한 이해가 상이하기 때문에 평가란 용어를 

사용치 않기로 결정한데 따른 결과이다(Healy, 

2010, p. 101). ISO 15489 제정 당시 평가와 관

련하여 두 가지 견해가 대립하였다. 첫 번째는 

소위 쉘렌버그의 2차적 가치 중심선별에 주안

점을 둔 입장으로, 평가는 항구적으로 보존해야 

할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기록의 가치를 결정하

는 절차로 파악하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두 번

째 견해는 어떠한 기록이 생산되어야 하고, 또 

일단 생산되었다면 1년이든 영구적으로든 얼마

나 오래 보유해야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기능의 

가치를 결정하는 절차로 파악하는 입장이다. 이

러한 양자 견해의 대립 속에 ISO 15489에서는 

AS 4390에 수록된 ‘평가(appraisal)’란 용어를 

삭제하고, 평가에 대한 개념 설명 없이 9.1항과 

9.2항에 양자의 견해를 모두 수용 가능한 문구로 

평가의 원리를 서술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원리

를 반영하는 용어로 ‘보유(retention)'란 단어로 

채택해 사용하게 되었다(Healy, 2010, p. 101).

하지만 ISO 15489 개정판에서는 평가(ap- 

praisal)란 용어가 다시 등장하게 된다. ISO 

15489 개정판에서는 평가를 독립된 장으로 설

정하며, 어떤 기록이 생산되고 획득될 필요가 

있으며, 얼마 동안 그 기록이 유지될 필요가 있

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업무활동을 분석하는 

프로세스로 정의한다(ISO 15489-1:2016, 7.1). 

이는 AS 4390에서 규정한 평가에 관한 정의를 

다시 복원시킨 것으로, 어떤 기록이 생산되고 

획득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장기간에 걸

쳐 그 기록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보장할지

에 관한 결정이 가능하도록, 업무맥락․업무활

동․위험을 분석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부연설

명 하고 있다(ISO 15489-1:2016, 7.1 NOTE.). 

이처럼 평가란 용어를 다시 복원시킨 것은 최

근의 기록관리 환경에서 평가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Gasiorowski-Denis, 2016; 이

정은, 윤은하, 2018, pp. 106-107), 종래와 같이 

비현용 단계에서 역사문화적 측면에서의 가치

를 판단하는 역할을 넘어 기록전문가가 책임져

야 할 핵심 업무로 재설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Reed, 2013).

3.2 평가 논리

ISO 15489에서 구상하는 평가 논리는 기록관

리의 목표와 평가의 기준이 되는 준거를 일치시

키는데서 출발한다. ISO 15489의 7.1항에서는 

업무의 지속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환

경의 요구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설명책임을 완

수하기 위해, 진본성․신뢰성․이용가능성을 갖

춘 기록을 생산하고 유지해야 하며 필요한 기간 

동안 이러한 기록의 무결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KS X ISO 15489-1, 7.1). ISO 

15489에 제시된 이러한 기록관리 목표를 기반으

로, 조직에서 수립해야 할 기록관리 프로그램 원

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역시 ISO 15489에서 

구상하는 평가 논리가 반영되어 있다. 

즉 사전적인 업무기능 분석을 기반으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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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과정에서 어떠한 기록이 생산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보가 기록에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결

정하고, 아울러 어떠한 기술을 활용하여 어떠

한 형태와 구조로 기록이 생산되고 획득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전자기록의 기능평가 

논리를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업무분석 절차

와 연계하여 업무적 필요, 법적 규정적 요건, 설

명책임, 위험평가 등 기록요건을 분석하고 이

를 기반으로 필요로 하거나 요구되는 동안 기

록을 보유하도록 제시함으로써, ISO 15489에

서 제시하는 평가의 준거들을 기반으로 기록관

리 프로그램을 수립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러한 평가 논리는 조직에서 수행하는 기록관리 

상에서 평가를 핵심적인 절차로 자리매김 시키

는 것이다(Mills, 2005, p. 1). 

ISO 15489 개정판에서도 이러한 평가 논리

는 기본적으로 유지된다. ISO 15489에서 제시

한 기록관리 목표와 기록관리 프로그램 원칙을 

보다 강화시키기 위해 이 부분을 삭제하고 개

정판에서는 4장에 별도로 기록관리 원리를 제

시하였는데, 이는 최근의 ICT 기술의 진전에 따

른 기록생성 환경을 반영한 귀결이다(Joseph, 

Debowski, & Goldschmidt, 2012, p. 64). ISO 

15489 개정판에서는 우선적으로 ‘Introduction’ 

부분에서 기록을 업무활동에 대한 증거이자 정보

자산이라는 전제 하에, 기록관리는 업무활동에 대

한 증거로서의 요건(requirements for evidence 

of business activity)에 부합하도록 기록을 생

산․획득하며, 장기간에 걸쳐 기록의 업무맥락 

및 기록관리 요건이 변화하더라도 진본성․신

뢰성․무결성․이용가능성을 보호하기 위해 적

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ISO 

15489-1:2016, Introduction, ⅴ).

이와 함께 새롭게 신설된 4장에서는 평가의 

기본 전제가 되는 기록관리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ISO 15489-1:2016, 4).

a) 기록의 생산․획득․관리는 어떠한 환경에

서든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부분

이다.

b) 형식이나 구조와 관계없이 기록은 진본성․

신뢰성․무결성․이용가능성을 지닐 경우 

업무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증거이다.

c) 기록은 내용과 메타데이터로 구성되며, 메타

데이터는 기록의 맥락, 내용, 구조와 함께 장

기간에 걸친 관리사항을 설명한다.

d) 기록의 생산․획득․관리에 대한 결정은 업

무적․법적 규정적․사회적 맥락 속에서의 

업무활동에 대한 분석과 위험평가를 기초로 

한다.

e) 기술적 수준에 관계없이 기록관리를 위한 시

스템은 기록통제도구의 적용과 기록의 생

산․획득․관리 절차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

며, 식별된 기록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정책․책임․감시․평가(evaluation)․훈련

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여기서 우선 선언적 의미를 지니는 a항에 제

시된 원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첫째 기록은 모든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생성되

며 모든 업무 수행은 기록을 기반으로 이루어

진다는 점이다. 둘째 기록은 업무 수행의 산물 

및 도구로서 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을 위한 필

수불가결한 정보자산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는 점이다. 또한 최근 ICT 기술의 발달로 인해 

종래와 같은 문서 기반의 전자기록만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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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정보시스템 및 업무시스템이 운용되는 

상황에서, 전자기록은 b항을 근거로 업무의 행

위내역이 진본성 및 신뢰성, 무결성을 지닌 기

록으로 생산․획득․관리되어야 하며, 기록시

스템은 e항을 기반으로 이러한 행위의 증거들

을 생산․획득․관리하는 기능을 지녀야 함을 

제시한다. 

아울러 c항에서는 메타데이터와 기록은 항

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데, 메타데이터가 불충분한 전자기록은 기록으

로서의 의미를 지닐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수많은 데이터 

및 정보들은 그 자체로 행위의 내역에 대한 증

거로서의 기록은 아니다(Duranti, Eastwood, 

& MacNeil, 2002, pp. 2-3). 기록은 내용과 맥

락, 구조로 구성되지만, 전자기록은 물리적 실

체가 부재한 관계상 이들 세 가지 요소는 별도

로 존재하며, 특히 맥락 및 구조에 대한 정보의 

획득 없이는 전자기록의 본래적 의미 파악을 

난해하게 해 평가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Bailey, 1989-1990, p. 183). 

이처럼 기록관리 원리에서 제시한 사항들은 

전자기록의 평가를 위한 사전 전제가 되는 전자

기록이 지녀야 할 기본 요건들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업무의 행위내역을 반영한 전자기

록이 진본성․신뢰성․무결성․이용가능성을 유

지한 채 필수적인 메타데이터와 함께 생산․획

득․관리되고, 기록시스템은 이러한 전자기록들

을 생산․획득․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기본적

으로 지녀야만 가치를 지닌 대상을 선별하는 평

가가 출발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이다.

ISO 15489 개정판에서 제시하는 이러한 원

리를 기반으로 d항은 전자기록의 기능평가 논

리를 제시하고 있는데, 사전적으로 수행되는 

업무기능 분석을 기반으로 중요 기록의 생산 

및 획득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다. 즉 기록이 생

성되고 업무가 수행되는 제반 환경 및 업무 자

체에 대한 사전적인 분석을 통해, 각종 정보시

스템 및 업무시스템에서 생성된 무수한 비트스

트림 가운데 조직 운영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대상을 결정해 기록으로 생산․획득한다는 것

이다.

이처럼 사후적으로 중요기록물을 선별하는 

기존의 평가와 달리 사전적으로 생산․획득되

어야 할 대상을 결정한다는 평가 논리는 전자

기록 환경에서 비롯된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전자기록은 물리적 실체가 부재한 

이유로 인해 기록의 기본 요소인 내용과 구조, 

맥락이 서로 분리되어 존재하며, 따라서 맥락 

및 구조에 관한 정보를 메타데이터로 확보해 

기록으로 획득할 필요성이 생기게 된다. 이러

한 획득에는 전제가 놓이게 되는데, 조직 운영

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대상을 0과 1의 비트스

트림 가운데 획득하는 것은, 사전적인 업무기

능 분석을 기반으로 수행된다는 점이다. 이러

한 점에서 이미 생성되어 업무에 활용된 후 현

재의 활용이 끝난 기록을 대상으로, 고정화된 

가치기준을 사후적으로 적용해 항구적 보존대

상을 결정하는 이전의 평가에 대한 사고와는 

매우 상이한 측면을 지닌다.

이는 전자기록 환경에서의 기록관리 기본 이

론으로 활용되는 레코드 컨티뉴엄에 내재된 평

가 논리로 설명이 가능하다. 레코드 컨티뉴엄

이 구상하는 평가 논리는 먼저 차원1에서 언급

하는 행위의 흔적인 도큐먼트(document)가 행

위에 대한 증거인 기록(record)으로 전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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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부터 출발한다. 레코드 컨티뉴엄에서

는 우선 기록화 된 정보에 대한 다차원적 견해

를 채택하며 기록을 목적 및 기능성 관점에서 

파악한 후, 사회적, 조직적 활동의 맥락 속에 생

산된 도큐먼트 가운데 활동의 증거로서 기록으

로 획득함과 동시에 맥락상의 메타데이터를 부

여한다(McKemmish, 2001, pp. 335-336). 최

근의 업무환경에서는 네트워크의 보편화로 업

무행위들 간의 관계가 다원화되며, 이러한 행위 

과정 속에서 수많은 전자적 객체, 즉 도큐먼트

가 생성․유통되게 된다. 레코드 컨티뉴엄에서 

구상하는 평가 논리는 이러한 수많은 도큐먼트 

중 조직 및 사회에 의미를 지닌 대상을 기록으

로 획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게 된다(Reed, 

2005a, p. 125).

한편 이들 도큐먼트 가운데 업무행위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 기록으로 획득하기 위해

서는 수많은 환경적 요인들과 직간접적으로 관

계하면서 수행되는 업무행위를 둘러싼 다원화 

된 맥락이 파악되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레코드 컨티뉴엄에서는 업무행위가 이루어지는 

제반 환경에 대한 사전적인 분석이 평가의 전제

로 설정한다. 어떠한 도큐먼트를 기록으로 획득

해 활용․보존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아울러 복잡화된 사회 속의 다원적인 업무행위

의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록이 생성되는 

모태로서의 제반 환경에 대한 파악이 전제되어

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레코드 컨티

뉴엄에서는 사전적인 환경과 업무기능 분석이 

평가의 기본 전제가 되며, 이를 기반으로 평가

를 어떠한 도큐먼트를 기록으로 획득해야 하는

지를 결정하는 기록관리 프로세스로 재설정하

는 것이다(김명훈, 2010, pp. 140-141). 

ISO 15489 개정판에서도 이러한 논리를 반

영하고 있다. 우선 기록은 업무적, 법적 요건 등 

사전적으로 파악된 기록요건을 통해 식별되어

야 하고, 기록시스템은 이러한 요건을 반영하여 

필요한 메타데이터와 함께 기록을 생산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다(ISO 15489-1:2016, 9.2). 

이와 더불어 해당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특정 

기록을 장기간에 걸쳐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평가된 경우, 기록시스템은 필수적

인 메타데이터와 함께 기록을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ISO 15489-1:2016, 9.3). 

그럼 여기서 어떠한 기준을 근거로 획득 대상을 

결정하는지가 문제로 남는다. 이는 ISO 15489

에서 제시하는 평가 준거들에서 그 근거를 찾

을 수 있다.

 4. ISO 15489 개정판의 평가 준거 
및 절차

4.1 평가의 준거

ISO 15489 개정판에 제시된 평가의 준거가 되

는 요소들은 ‘기록요건’(record requirements)이

라는 용어 속에 포함되어 있다. ISO 15489 개

정판에서는 기록요건을 업무활동의 증거를 위

한 요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ISO 15489-1: 

2016, 7.4),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첫 번째는 어떠한 기록이 생산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보가 기록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에 대한 파악을 기반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 동

안 기록을 보유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다. 두 번째는 기록요건이 형태나 구조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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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요건을 포함할 수 있다고 명시하듯이(ISO 

15489-1:2016, 7.4), 어떠한 기술을 활용하여 

어떠한 형태와 구조로 기록이 생산되고 획득되

어야 하는지 결정하는 기준이다. 이러한 기록

요건은 업무활동 및 맥락에 대한 분석을 기반

으로, 업무적 필요(business needs), 법적 규정

적 요건(legal and regulatory requirements) 

및 공동체 내지 사회적 기대치(community or 

societal expectations)로부터 도출된다고 명시

한다(ISO 15489-1:2016, 7.4). 즉 이 세 가지 

요소들은 수많은 0과 1의 비트스트림 가운데 

기록으로 생성․획득해야 할 대상을 결정함과 

아울러, 이를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평가 준거라 할 수 있다.

먼저 업무적 필요는 기록이 지닌 해당 업무

에 대한 필요성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이라 할 

수 있다. 기록은 업무 과정을 통해 산출된 결과

물이며, 기록의 내용은 업무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그동안 기록관리 

영역에서는 주로 업무참고적 가치 내지 행정적 

가치란 명칭으로 부르며, 업무상의 참고적 목적

을 위해 어느 정도 보관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소극적 차원에서 접근하였다(Fischer, 2006, p. 

26). 하지만 최근의 전자기록 환경에서는 과업 

중심적인 업무체계, 다자간 조직의 네트워크화, 

업무의 연계 강화 등 조직 및 업무의 수행방식

이 변모하고 있으며, 프로세스 기반 업무수행, 

시스템 및 네트워크를 활용한 업무 수행방식의 

변모로 정보를 공유․활용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Granath, Alariksson, & Axelsson, 2004, 

pp. 25-32). 이와 같은 조직운영 및 업무수행 

방식의 변화는 기록이 지닌 의미와 역할 역시 

변모하게 한다. 즉 종이기록 시대 문서주의에 

기반을 둔 관료제 하에서는 기록을 계층 간의 

의사소통 수단이자 업무수행 내역에 대한 증거

로서 인식되었다면, 전자기록 환경에서는 증거

로서의 속성을 넘어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정

보 자원으로서 인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김명훈, 2009, pp. 321-334).

이렇듯 전자기록 환경을 맞아 기록관리는 그

동안의 ‘신성한 증거의 수호자’ 내지 ‘역사사료

의 선별자’로서의 역할을 넘어, 조직 내 정보 내

지 지식관리의 역할 또한 수행해야 한다는 논의

가 서서히 제기되고 있다(Duranti & Xie, 2012; 

Hughes, 2003; Duffy, 2001). 최근의 기록생산 

환경에서 기록은 업무의 수행과정 속에서 생산

되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활용됨을 감안할 때 

업무의 결과를 담은 보존 대상으로서만이 아닌 

조직에 필요한 정보 자원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Sutcliffe, 2003, p. 53). 아울러 지식과 정보의 

상당수는 대부분 기록화 된 정보를 근간으로 한

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이 조직과 업무에 핵

심적인 자원으로 부상하는 최근의 업무환경에서 

기록관리는 조직의 핵심적인 분야로 자리매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Hare, 1998, p. 113).

이를 반영하듯 ISO 15489 개정판에서는 우선 

기록은 업무활동에 대한 증거이자 정보자산이라

는 전제 하에, 법적 의무의 수행이나 업무의 처

리행위 중 조직 내지 개인이 증거(evidence)와 

자산(asset)으로 생산․접수․보유한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ISO 15489-1:2016, 3.1.4). 이

러한 맥락에서 기록관리 역시 기록의 생산․접

수․보유․활용 및 처분을 효율적으로 시스템 

상으로 통제하는 관리 영역으로서, 업무활동과 

처리행위에 관한 증거와 정보를 기록 형태로 

획득․보유하는 프로세스로 정의 내린다(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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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9-1:2016, 3.1.5). 이와 함께 기록시스템은 

기록으로 문서화되는 행위에 대한 신뢰할 수 있

는 정보의 핵심 원천으로 기능해야 함을 명시하

면서(ISO 15489-1:2016, 5.3.2.1), 조직 내 정

보거버넌스 프로그램의 지원 및 정보자산으로서

의 기록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ISO 15489-1: 

2016, Introduction, ⅴ-ⅵ).

ISO 15489 개정판에서는 평가의 준거가 되

는 두 번째 기록요건으로 법적 규정적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업무활동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증거인 기록을 통해 조직 및 업무를 둘

러싼 각종 법령 및 규정 등에 대응하는 방편으

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모든 조직이나 개인은 

관련된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들 법령의 테두

리 내에서 활동하며 기록을 생산한다. 아울러 

업무활동에 대한 증거인 기록을 신뢰성 있게 관

리를 위해서는 기록관리법․정보공개법 등 직

접적으로 관련된 법령뿐만 아니라 유관 법령 및 

규정, 표준들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의 환경에서 법적 규정적 요건의 

준수는 보다 넓은 의미를 지니게 된다. 법치주

의를 모토로 하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회가 다원화, 복잡화 될수록 법령만이 아닌 

각종 규정, 지침, 표준, 강령 등 다양한 기제들

이 지속적으로 생성되며, 따라서 기록을 통해 

준수해야 하는 대상은 조직을 운영하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보다 넓은 대상들로까지 

확대된다(Skupsky, 1994, p. ix). 쉘렌버그 역시 

기록이 지닌 1차적 가치 중의 하나로 법무적 가

치라는 기준을 제시하였지만, 이는 ISO 15489 

개정판에서 제시하는 법적 규정적 요건과는 상

이한 측면을 지닌다. 즉 기록의 생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제시하는 기간 동안 보존기간을 책정

해 보유한다는 소극적인 개념이 아닌, 사전적

인 환경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각종 법령 및 

규정․표준․윤리․지침 등 조직을 둘러싼 내

외부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기

록을 사전적으로 획득해 대응한다는 적극적인 

전략이 내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

듯 ISO 15489 개정판에서는 우선적으로 업무

활동분석을 통해 파악된 법적 규정적 맥락 속에

서 기록을 생산․획득하도록 하고 있으며(ISO 

15489-1:2016, 4), 기록시스템은 법적 규정적 요

건을 준수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ISO 

15489-1:2016, 5.3.2.3). 이와 아울러 평가는 법

적 규정적 요건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수행

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며(ISO 15489-1:2016, 

7.3), 기록 메타데이터 역시 이러한 법적 규정

적 맥락과의 관계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SO 15489-1:2016, 5.2.3, 8.3).

공동체 내지 사회적 기대치는 조직 자체보다

는 조직이 영위되는 사회 및 외부 이해당사자

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록의 가치를 평가하는 준

거로 볼 수 있다. 공동체의 기대치(community 

expectations)로 명명한 ISO 15489에서도 기록

의 가치 파악에서 제일 난해한 부분으로 간주되

었듯이(Dan, 2002, p. 74), ISO 15489 개정판 

역시 그 개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

다. 다만 ISO 15489 개정판에서 기록관리를 통

해 얻을 수 있는 이점으로 업무․개인․문화 

정체성의 형성 및 기업․개인․집단 기억의 보

호(ISO 15489-1:2016, Introduction ⅵ)를 상

정하고 있는 데에서 그 개념을 유추할 수 있듯

이, 공동체 내지 사회적 기대치는 쉘렌버그가 

언급한 역사문화적 가치 성격으로 파악할 수 

있다. ISO 15489 개정판에서는 이러한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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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사회적 기대치를 평가하기 위해 사전적인 

업무기능 분석을 기반으로 업무만이 아닌 보다 

넓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기록을 생산․획득하

도록 규정하고 있으며(ISO 15489-1:2016, 4), 

아울러 기록시스템은 공동체 내지 사회적 기대

치와 관련된 기록요건을 준수해야 함을 명시하

고 있다(ISO 15489-1:2016, 5.3.2.3).

이러한 평가 준거는 사회 및 공동체를 위한 

기록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라는 점에서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역사적 설명책임과도 연관된다. 

기록전문직은 당대의 사회상을 기록을 통해 후

대에 전달함으로써 현재 및 미래 사회에 대한 

설명책임을 지닌다(O'Toole, 2004, pp. 19-20). 

주어진 환경에 대응하며 조직을 운영하고 업무

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책임은 당대만이 아닌 미래에도 제공되어

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ISO 15489 개

정판은 평가를 기록전문가 및 조직 구성원만이 

아닌, 필요한 경우 외부 이해당사자와의 협력 

하에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ISO 

15489-1:2016, 7.1). 

기록요건의 요소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ISO 

15489 개정판에 내재된 또 다른 평가 요소는 

위험평가(assessment of risk)이다. 위험평가

는 조직의 운영 및 업무 수행과정에서 직면하

게 되는 위험요소들을 사전적인 업무기능 분석

을 통해 도출한 후 해당 영역에서 무엇이 필수기

록물인가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활용된다(Boles, 

2005, pp. 30-31). 기록관리 측면에서는 해당 

기록이 생산․획득되지 못했을 경우 조직의 운

영이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증거 및 정보의 확

보가 어렵게 된다. 아울러 해당 기록이 필요로 

되는 기간 동안 보존되지 못할 경우에는 조직의 

법적 증거가 유실되며 법적 소송상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Skupsky, 1994, pp. 167-168). 

이로 인해 기록의 평가 영역에서 위험관리 기법

을 도입해 위험평가를 수행하게 되며, 필요로 

되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용가능성을 확

보하지 못할 경우 나타나게 되는 위험 요소들을 

최소화시키게 된다.2) 이를 위해 ISO 15489 개정

판에서는 위험관리가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기

록관리 전략 개발에서의 위험관리의 중요성을 언

급하고 있으며(ISO 15489-1:2016, Introduction, 

ⅴ-ⅵ), 기록요건 뿐만 아니라 위험평가를 기반

으로 어떠한 기록이 생산․획득․관리되는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ISO 15489-1:2016, 

4, 6.3). 이와 더불어 어떠한 기록이 생산될 필

요가 있으며 적용되는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위험평

가를 평가 요소 중 하나로 상정하고 있으며, 이

를 통해 업무에 어떠한 위험요소가 존재하며, 

필요 기록의 생산․획득․관리를 통해 어느 정

도 관리될 수 있는지를 파악케 하고 있다(ISO 

15489-1:2016, 7.1).

4.2 평가 절차 및 방식

ISO 15489 개정판에서는 평가 방식 및 절차

에 대해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 전

신인 ISO 15489에서는 기록시스템 설계 및 수

행 방법론이라 할 수 있는 DIRS의 Step A~C

를 통해 어느 정도의 평가 절차 및 방식을 도출

 2) 기록관리 영역의 위험평가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김익한 (2003). DIRKS-Manual의 실용적 적용. 

기록학연구, 8, 249-250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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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지만, ISO 15489 개정판에서는 이러한 

DIRS 방법론을 폐지시켰다. 그 이유는 표준에

서 특정 시스템 구축 방법론을 고수하기 보다는, 

ICT 기술의 발전 및 광범위한 활용 상황에서 조

직 내 정보관리 체계에게 기록관리를 통합시켜

야 할 당위성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방향으로 

표준의 초점을 이전시켰기 때문이다(Convery, 

2016). 즉 ISO 15489가 발행된 시기에 비해 보

다 고도화되고 기술적으로 진전된 ICT 기술이 

보편적으로 활용되어 다양한 유형의 전자기록

이 생성되는 상황에서, 특정 시스템 구축 방법

론에 우선순위를 두는 보다는 조직 내 완전무결

한 전자기록이 생산․획득․공유되는 전략에 

우선순위를 맞춘 것으로, 이에 ISO 15489 개정

판에서는 특정 시스템 구축 방법론 내지 특정 

시스템을 지정하지 않고 기록시스템이 달성해

야 할 목표만을 제시하게 되었다.

다만 ISO 15489 개정판에서 의도하는 평가 

절차 및 방식은 전자기록 환경에서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기능평가(functional appraisal)에 기

반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능평가는 쉘렌버

그에 의해 정교화 된 개별 기록물의 가치를 특

정 기준에 따라 사후적적으로 분석하는 평가방

식과 달리, 사전적인 업무기능분석에 토대를 

둔 것이다.3) 이는 곧 기록 자체에 수록된 내용

보다는 기록이 생성되게 된 업무적, 환경적 맥

락을 기록이 생산되기 이전에 사전적으로 분석

하고, 이를 기반으로 조직 및 업무 자체는 물론 

이를 둘러싼 다양한 내외부 이해당사자들에 대

한 기록의 필요성 내지 가치를 파악한 후, 종국

적으로 다양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서 조직

의 운영 및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0과 1의 

비트스트림을 기록으로 획득하는 것에서부터 

평가가 출발함을 의미한다. ISO 15489 개정판

에서도 평가를 업무맥락 및 업무활동에 대한 사

전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어떠한 기록이 생산․

획득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고, 필요한 기간 동

안 이들 기록에 대해 적절한 기록관리 조치를 

부여하는 활동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서 기능평가는 규격화되어 있는 가치기준을 바

탕으로, 활용이 종료된 기록물에 대해 사후적으

로 내용을 검토하여, 영구보존 대상으로 선정된 

기록물을 이관 받는 전통적인 평가방식 및 절차

와는 상이하다.

전자기록 환경에서 필연적으로 기능평가를 

수행하게 되는 원인은 중요기록물을 선별하는 

평가만을 위해서가 아니다. 전자기록 환경에서 

평가는 별도로 분리된 기록관리 절차가 아닌, 

생산 이전단계부터 여타 기록관리 절차와 유기

적으로 연계된 프로세스로 이루어진다. 15489 

개정판에서는 평가를 별도의 분리된 업무가 아

닌, 평가를 통해 산출된 다양한 결과물들을 기

록관리 전 과정에 걸쳐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기록요건의 결정 및 위험평

가뿐만 아니라, 업무기능 및 활동에 대한 계층

적 분류체계, 기록시스템의 설계와 실행, 정책

과 절차의 개발, 메타데이터 요건의 정의, 처분

지침 개발, 접근․허용규칙 등 기록통제도구의 

개발 등 다양한 기록관리 프로세스에 활용되도

록 규정하고 있다(ISO 15489-1:2016, 7.1). 이

와 더불어 신규 시스템 및 프로세스의 설계와 

구현에 적용될 기록의 생산 및 관리에 대한 정

 3) 전자기록 환경에서의 기능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김명훈 (2008). 전자기록 환경에서의 기능평가 프로세스 분석. 

정보관리연구, 39(4)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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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역시 제공해준다. 

이처럼 전자기록의 평가가 여타 기록관리 프

로세스와 연관되어 이루어지게 되는 원인은 전

자기록이 지닌 고유 특성에서 연유하게 된다. 

우선 전자기록은 내용과 구조, 맥락이 서로 분

리되어 있어 구조 및 맥락에 관한 정보를 메타

데이터로 획득해야 하며, 아울러 전자기록이 

생성되는 맥락이 매우 다원적이면서도 복잡한 

관계상 분류체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적

인 환경 및 업무분석이 필수적으로 수행되게 

된다. 또한 이를 통해 수립된 분류체계는 전자

기록의 분류뿐만 아니라 기록관리 전 과정에 

걸쳐 기록물 통제의 기본 도구로 활용되며, 사

전적인 환경 및 업무분석 과정에서 도출된 정

보들은 기록요건 파악을 위한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기록관리 정책 수립, 업무기능 및 활동

에 대한 계층적 분류체계, 전자기록생산 및 관

리시스템 설계, 처분지침 수립, 위험평가, 메타

데이터 도출 등을 위한 토대가 된다. 

이러한 기능평가의 논리를 반영하듯, ISO 

15489 개정판에서는 평가에 대한 정의를 앞서 

언급한 바대로 어떤 기록이 생산되고 획득될 

필요가 있으며, 얼마 동안 그 기록이 유지될 필

요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업무

활동을 분석하는 프로세스로 규정한다. 아울러 

평가를 기록관리를 위한 다양한 산출물들을 생

성시킬 수 있는 분석적 프레임워크로 재설정한

다(Reed, 2016). 이는 기록의 평가를 종래와 

같이 보유기간을 결정하거나 처분 요건을 결정

하는 절차에서, 사전적인 업무기능분석을 기반

으로 다양한 산출물들이 결정되는 핵심적인 활

동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Gasiorowski-Denis, 2016).

이처럼 사전적인 업무기능분석이 평가의 전

제가 되는 이유는 다음의 논리로 설명이 가능하

다. 맥락을 지닌 행위에 대한 증거를 기록으로 

원천적으로 확보를 위해 업무와 기록을 연계시

키고, 이러한 기록을 생상․획득하기 위해 업무

와 기록관리 또한 연계시킴으로써, 기록관리 영

역은 조직 운영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록을 

기록관리시스템으로 획득하게 된다. 기록관리

의 궁극적 목적인 업무행위의 정확한 포착은 조

직을 둘러싼 내외부 환경의 반영이라 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여기서 환경은 조직이 기능하고 

운영되는 외적 내적 조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요소로, 조직은 이러한 환경과 상호

작용을 하며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조직을 둘러싼 업무 및 

환경에 대한 분석은 기록이 생성된 생산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환경 순응에 필

수적인 기록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김명훈, 2007, pp. 164-165). 이러한 논리에 따

른다면 평가는 이미 존재하는 기록의 내용적 가

치를 사후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닌, 업무 및 

기타 기록요건 파악을 통해 어떠한 기록이 생성

되고 이들 기록을 어떻게 관리․유지․처분해

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업무를 사전적으로 

분석하는 행위로 파악할 수 있다(Reed, 2013).

 ISO 15489 개정판에서는 평가는 업무 맥락에 

대한 이해와 연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사

전적인 업무기능분석을 통해 파악해야 할 대상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ISO 15489-1:2016, 

7.1, 7.3).

a) 조직의 운영, 활동 및 전략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외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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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업무적 요건, 법적 요건 및 기타 요건

c) 재원조달과 기술 활용 상황

d) 내․외부 이해당사자 요구사항

e) 위험요소

f) 업무활동의 내적․외적 맥락에 대한 이해

g) 기능분석, 순차분석 기법을 통해 수행된 기능

분석 및 업무 프로세스 분석 결과

h) 업무활동에 관련된 내․외부 행위주체

이러한 대상들은 고정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

은 아니다. 가령 동일한 업무라 할지라도 업무

가 수행되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서로 상이

할 수 있다. 사전적으로 업무기능분석을 수행

하는 이유는 기록이 생성되는 상세한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에 ISO 15489 개정판에서는 평가의 준거가 되

는 기록요건들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 프로

세스라 할지라도 그것이 기록하는 업무의 성격

에 따라 서로 다른 요건을 지닐 수 있다고 제시

하고 있다(ISO 15489-1:2016, 7.3).

한편 업무가 수행되는 환경은 변화하므로 

평가는 반복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ISO 

15489-1:2016, 7.1). 기록은 업무 중에서 생성

되고 업무는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수행되

며, 조직은 주어진 환경에 대응하면서 운영된

다. 그런데 조직은 특정 환경 하에서 특정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

로 구성한 사회단위라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변화하게 되는 환경적 요인에 따라 조직은 변

화하게 된다. 이는 곧 조직에서 수행하는 업무 

역시 변화함을 의미하며, 종국적으로 기록요건

은 환경의 변화에 수반하여 끊임없이 변화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ISO 15489 개정

판에서는 기록 요건은 반복적인(recurrent) 평가

(appraisal) 프로세스의 일부로서 정기적으로 검

토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ISO 15489-1:2016, 

7.5). 즉 정형화된 기록의 가치기준을 사전적으

로 만든 후 이미 생성된 기록의 내용을 대입하

여 중요기록물을 평가하는 귀납적 방식이 아닌,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환경 및 업무에 대한 분석

을 토대로 획득되어야 할 기록을 연역적으로 선

정하는 방식이 최근의 전자기록 환경에 부합하

는 평가라는 것이다. 따라서 ISO 15489 개정판

에서 의도하는 평가는 일회성 보다는 환경 및 

업무의 변화에 대응해 반복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기록관리 업무라 할 수 있다(Reed, 2013).

5. 향후 전망 및 제언

지난 2018년 3월 기록관리 분야 표준 제정을 

담당하는 ISO TC46 SC11 산하의 워킹그룹15에

서는 평가에 관한 ISO 표준 제정을 목표로, ISO 

DTR 21946: Appraisal for Managing Records

(이하 ISO DTR 21946으로 약칭) 가안을 배포

하였다. ISO 15489 개정판에서 제시한 평가의 

실제 수행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된 이 표준

은, 평가를 기록이 지닌 보존기간의 판단이나 

처분지침 작성을 위한 절차라는 인식에서 탈피

하고 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하여, “어떠한 기록

을 생성․획득해야 하며,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

나 오래 해당 기록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업무활동을 분석하는 절차”로 

정의한다(ISO DTR 21946, 4). 

ISO DTR 21946에서는 ISO 15489 개정판

에서 제시하는 평가 논리를 수행하기 위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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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인 평가 절차를, 품질관리 이론인 데밍사

이클(Deming cycle) 모형을 준용하여 ‘평가개

시-평가계획-평가결과 실행-점검’이란 4단계

의 절차로 제시하고 있다. 평가개시 단계에서

는 평가의 목적 및 범위 확인을 기반으로 평가 

절차가 개시되고, 평가계획 단계에서는 평가에 

참여하는 이해당사자를 결정하고 사전적인 업

무활동 분석을 기반으로 기록요건이 구체적으

로 확인되게 된다. 그리고 평가결과 실행 단계

에서는 평가는 독립적인 업무가 아닌 다른 기

록관리 절차들과 유기적으로 연계된다는 점에

서, 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업무기능과 기록요

건과의 연계, 기록통제도구 생성 및 업데이트, 

기록시스템 개발 내지 재설계 등이 수행되며, 

마지막으로 점검 단계에서는 조직 구조 및 업

무기능상의 변화, 기술 및 시스템상의 변화, 법

적 규정적 요건의 변화, 공동체의 기대치 변화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상시적으로 점검하

고 이를 통해 평가가 반복적으로 재수행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ISO DTR 21946을 통해 평가와 관련

된 국제표준을 제시하려는 취지는 평가가 과거

와 같이 비현용단계에서 수행되는 별도의 독립

된 업무가 아닌 모든 기록관리의 기본이 되는 

핵심 절차로, 평가는 조직의 정보관리 정책 및 

기록관리 정책의 필수적 요소로 자리해야 한다

는 점에서이다(ISO DTR 21946, 6). 사실 평가

의 표준화는 그동안 전 세계 기록관리 영역에

서 시도하지 않은 새로운 발상이라 할 수 있다. 

표준(standard)이란 인증된 표준화협회에서 승

인하였거나 또는 산업분야에서 ‘사실상의’(de 

facto) 표준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준을 지칭하

는 것으로(ICA, IRMT, 2005, p. 30), 이는 곧 

특정 업무 수행에서 준수해야 할 규범 내지 지

침으로 작용하게 된다. 일정 가치를 지닌 기록

을 선별하는 행위로서의 평가에서 그동안 표준

화가 시도되지 않았던 이유는 국가 및 지역, 조

직마다 생산되는 기록의 유형 및 내용이 각기 

상이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록 중 어떤 대상

을 어떠한 방식으로 선별할지 역시 일반화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연유로 인해 

그동안 어떠한 대상을 어떠한 기준에 따라 어

떠한 방식으로 선별할지에 대해 수많은 평가 

방법론이 제시되었으며, 아울러 평가를 둘러싼 

다양한 이론적 논쟁 역시 전개되어 오게 된 것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SO DTR 21946을 통해 

평가를 표준화 시키려는 의도는 전자기록 환경

에서의 기능평가는 필수적으로 수행해야만 하

는, 모든 기록관리의 토대가 되는 핵심 절차임

을 여실히 말해주는 것이다. 수많은 업무시스

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수없이 생성되

는 0과 1의 비트스트림이 모두 기록으로 직결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들 가운데 행위 

내역을 반영한 증거 및 정보로서 의미를 지닌 

대상을 기록으로 획득하기 위해서는 환경 및 

조직, 업무, 각종 시스템 등에 대한 사전적인 분

석이 기본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조

직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기록을 획득

해 관리․활용시키는 것이 평가의 기본 사항이 

된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ISO DTR 21946에서

는 ISO 15489 개정판에서 제시하는 평가 논리

를 기반으로, 사전적인 업무기능 분석절차 및 

이를 통한 기록요건의 파악절차를 대상으로 표

준화 시도가 가능했던 것이다. 

ISO 15489 개정판의 평가는 종국적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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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의 생성․획득․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유형

의 요건들을 식별하는 전략적이면서도 능동적

인 활동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전자기록 환경에

서 평가는 오랜 시간이 흐른 비현용단계에서 

임의적인 가치기준을 수립한 후, 이러한 가치

기준에 기록의 내용을 대입해 역사학 지식을 

지닌 아키비스트가 영구보존 대상을 선별해내

는 행위로 국한될 수 없다. ISO 15489 개정판

의 평가는 ICT 기술의 발전에 따른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시스템 도입 및 공유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레코드 컨티뉴엄에서 말하는 차원 1

의 행위에 대한 흔적(trace)이 수많은 0과 1의 

비트스트림으로 생성되는 상황에서, 차원 2의 

행위에 대한 증거(evidence)인 기록으로 어떠

한 대상을 획득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에서 출

발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록의 생성 모태인 환

경 및 조직, 업무기능에 대한 사전적인 분석이 

전제되어야 하며, 바로 여기서 ISO 15489 개정

판에서는 사전적 분석을 토대로 하는 기능평가

를 평가의 기본 방식으로 표준화시킨 것이다. 

또한 ISO 15489 개정판의 평가 논리는 기록

이 지닌 정보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강화시킨다. 

최근의 전자기록 환경을 맞이하여 기록의 의미

와 기록관리의 역할이 새롭게 모색되고 있다. 

기록은 조직에서 수행되는 업무행위를 통해 생

성된다는 점에서, 기록이 생성되는 모태로서의 

조직 운영과 업무 수행방식의 변모는 전자기록의 

의미와 목적 역시 변화시키기 때문이다(AIIM 

International Europe, DLM-Forum, 2002, p. 

8). 이러한 변화의 방향 중 하나는 기록이 지닌 

정보로서의 의미에 주목하여 조직의 운영과 업

무 수행에 실질적인 정보자원으로 파악하는 경

향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ISO 15489 

개정판 역시 기록을 조직의 정보자산으로 파악

하고 있는데, 정보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강화시

킨 배경은 최근의 업무환경 변화와 관련된다. 

최근 ICT 기술이 보다 진전된 상황에서 기록관

리는 ICT 기술과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

고, 따라서 조직 내 정보관리에 부응함과 동시

에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을 바탕으로 정보에 입

각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논리에서이다. 

업무활동과 정보자산의 촉진자로서의 기록

의 역할을 강화시키고 디지털 환경에서 기록의 

활용 기회를 증가시키는 목적을 개정판을 방행

하게 된 이유라고 명시한 바대로(ISO 15489-1: 

2016, Introduction, ⅴ), ISO 15489 개정판의 

평가 논리는 조직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수

적인 정보자산을 기록 가운데 선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의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업무전략․업무활동․정보의 일체화’가 조직

의 성패를 결정하는 요소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Duffy, 2001, p. 64), ISO 15489 개정판에서

의 평가는 업무와 기록, 업무와 기록관리의 일

체화를 기반으로 업무 프로세스에 기반을 둔 

정보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준

다고 볼 수 있다. 사전적으로 수행되는 업무기

능분석을 기반으로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조직 

및 업무는 물론, 조직의 운영과 관련된 법령 및 

각종 규정, 이해당사자 등 관련된 모든 요소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다원화된 제반 환

경 속에서 조직 운영과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정보자산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기 때문이다.

아울러 ISO 15489 개정판에서는 조직 운영 

및 업무 수행방식이 변모하고 기록을 둘러싼 보

다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요구가 증대하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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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서, 사전적 분석을 기반으로 다양한 이해당

사자들의 기록에 대한 필요를 파악해 충족시키

고, 필요한 기간 동안 이용가능한 형태로 기록

을 유지시키는 영역으로 까지 평가의 의미를 확

대시키고 있다. 나아가 사전적인 분석작업을 바

탕으로 파악된 획득되어야 할 0과 1의 비트스트

림이 맥락성 및 4대 속성을 지닌 기록으로 생성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메타데이터가 필요하며, 

아울러 생산시스템은 기술적으로 어떻게 설계

되어야 하는지 까지 평가의 범위를 확장시킨다.

ISO 15489 개정판의 평가 논리가 지닌 위와 

같은 의미에도 불구하고 보완되어야 할 점 역시 

존재한다. 우선 기록이 지닌 정보로서의 가치를 

선별하기 위한 내용평가 논리를 ISO 15489 개

정판의 평가 방식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ISO 15489 개정판은 기록을 조

직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정보자산

으로 파악하며, 조직의 효율적인 정보관리 전

략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기록이 지닌 정보

로서의 가치를 평가하는 유용한 방안 중 하나

는 바로 내용평가이다. 중요한 가치를 지닌 기

록을 선별하는 것이 평가라면 기록에 내재된 

내용을 꼼꼼히 분석하는 것은 평가의 가장 중

요한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Eriksen, 1994, pp. 

133-138). 이를 감안할 때 ISO 15489 개정판에

서 제시하는 정보자산의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보적 가치 선별을 위한 

평가 논리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기능평가의 한계로 지적되는 영

구보존 대상 선별 논리 역시 보강될 필요가 있

다. 현재 ISO 15489 개정판에서 제시하는 평가 

원리 및 방법론으로는 영구보존 대상 선별에 

일정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레코드 컨티뉴

엄 이론을 근저로 하는 ISO 15489 개정판은 라

이프사이클에 기반을 둔 평가 논리와 달리 시

간의 흐름에 따른 가치의 구분을 인정하지 않

는다. 즉 기록은 행위를 재현하는 흔적이자 업

무활동에 대한 증거가 되고, 조직의 활동에 대

한 기억이면서 종국적으로 범사회적인 의미를 

지닌 집단기억으로 전화되는 동시적 가치를 지

닌다(Flynn, 2001, pp. 80-81). 이러한 논리를 

근거로 ISO 15489 개정판에서는 업무적 필요 

내지 법적 규정적 요건과 같은 소위 1차적 가치

와 공동체 및 사회적 기대치와 같은 2차적 가치

를 사전적인 환경 및 업무기능 분석을 통해 동

시에 평가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을 기반으로 하

는 이러한 동시적 평가 논리는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모든 기록은 행위의 증거임

과 동시에 집단기억으로서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다는 논리는 이론적으로 성립될 수는 있지

만, 이러한 양자의 가치를 동시에 평가하는 행

위는 현실적으로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라

이프사이클에 기반을 둔 가치평가론에서 주장

하는 것처럼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록의 가치

를 이원적으로 양분할 수는 없지만, 시간의 흐

름에 따라 자연이 변화하듯이 기록의 가치 역

시 변화할 수밖에 없다. 평가는 기록의 필요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기록의 필요는 

시간의 흐름 및 필요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밖

에 없다는 점에서, 기록의 가치 선별은 현실적으

로 시간의 흐름 및 필요 주체를 고려하며 행해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김명훈, 2009, p. 273). 아울

러 사전적인 환경 및 업무에 대한 상세한 분석

을 바탕으로 하는 기능평가는 조직이 운영되고 

업무가 수행되는 기록 생산맥락에 대한 분석에 



64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8권 제4호 2018

초점을 맞춘 것이기 때문에, 소위 역사문화적 가

치나 기타 이해당사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영구보존 대상 평가 논리로는 일정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점 역시 감안할 필요가 있다.

ISO 15489 개정판에서 제시하는 평가 원리 

및 방법론은 현행 우리나라의 평가제도의 개선

방안 도출에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기록관

리기준표 기반 평가를 수행한지 10년이 지난 

지금, 현행 평가제도는 이론적으로도 실무적으

로도 다양한 측면에서 개선의 목소리가 제기되

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ISO 15489 개정판에

서의 평가 논리가 주는 메시지는 명료하다. 평

가는 영구적 가치를 지닌 중요 기록물만을 선

별해내는 절차가 아니며, 기록이 지닌 현용적 

가치, 특히 조직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자산으로서의 가치 역시 선별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평가의 가장 중요한 기반은 환경 

및 조직, 업무에 대한 철저한 사전적인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래야만 최근의 

다원적이면서도 역동적인 ICT를 기반으로 한 

기록생산 환경에서, 다양한 기록요건을 충족시

킬 수 있는 0과 1의 비트스트림을 체계적으로 

생성․획득해 필요한 영역에 활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ISO 15489 개정판의 평가 논리가 시

사하는 이러한 명료한 메시지를 현행 평가제도

에 반영시키는 것은 그리 간단한 사안은 아니

다. 기록관리법 및 각종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에서이다. 추후 이

에 대한 별도의 연구를 기대하며 본고를 마무

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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